
닛신보(Nisshinbo) –해외산 실은 삼국간 무역 등 늘리고,  

선염사는 ‘얀 다이드’로 옮겨 

닛신보의 원사과(原絲課)는 해외시장에서 실 판매나, 해외생산 실의 일본내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내 실 생산 설비가 재편성되므로서 생산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여 실 판매사업이 늦어졌는데, 이제는 안정되었으므로 실 

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2007년 1~3월에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실이 잘 팔리지 않았는데, 약 70%를 

차지하는 자사내(自社內) 텍스타일용 실이 셔츠와 진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

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원래 계획을 웃돌게 되었다. 일본내 방적설비를 재편

한 후로는 계속 풀(full)가동하고 있어, 4~6월에도 계획을 웃도는 실적을 올릴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본내에서 생산된 실이 전체의 60%에 약간 못 미치

고 있다. 

해외 생산거점을 활용한 일본내나 해외시장으로의 판매는, 재편한 일본내 

생산체제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

으로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추진할 것이다.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특히 ‘상

하이 닛신보’를 활용하여 실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실을 일본, 기타 

나라로 삼국간 무역(三國間貿易)을 늘려나갈 것이다. 상품은 ‘영파유과 면방

직(寧波維科綿方織)’에서 생산된, 닛신보 품질과 동일한 수준의 베이직한 실

이 중심이 된다. 

일본내 시장에서 판매할 실은 닛신보 브랜드로 해외에서 생산한 실을, 전



에는 일본 생산 실을 판매하였던 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이다. 해

외시장으로 판매를 늘리므로서 일본시장에서 팔 실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영파유과 면방직’에게 미칠 수 있는 분량은 ‘신강(新疆) 영거’나 ‘인도 협력

공장’을 많이 활용하여 커버할 것이다. 

한편 닛신보는 2007년 4월부터 ‘가공면사과(加工綿絲課)’를 폐지하고, 선염

사 판매는 직물용도 등과 같이 원사과가 직접 다루던 분야 이외는 ‘닛신보 

얀 다이드(yarn dyed)’로 옮겼다. 선염사에 대한 사무나 작업을 두곳에서 처리

함으로써 생긴 로스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닛신보 얀 다이드’의 

본사가 있는 ‘이치노미야(一宮)’시는 울(wool)과 의장연사(意匠撚絲)의 산지이

기도 하므로, 그 곳을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권(商權)을 확대할 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